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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현적 자기애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료성의 매개효과 검증†

최 정 문‡ 정 남 운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가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 부정적 평가

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료성의 관련성을 탐색했다. 이를 위해 대학생 남녀 389명(남자 138

명, 여자 2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료성이 매개하는 경로구조모형이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SPSS

18.0과 AMOS 18.0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료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진로미결정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내현적 자기애는 진로

미결정,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적 상관을 자기개념 명료성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부

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료성, 자개개념 명료성과 진로미결정은 각각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료성이 부분매개로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

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부

정적인 평가에 더욱 취약해지고 자기에 대해 안정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내현적 자

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며 이에 따라 자기개념 명료성이 떨어지

고 결과적으로 진로미결정에 이르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

구의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진로미결정, 내현적 자기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개념 명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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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직업은 생계유지 수단 이상이

며 개인의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나 만

족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

라에서도 기술문명의 발달과 개인의 가치관의 변

화로 인해 직업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면서 다양

한 연령층에서 직업과 진로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입시와 진

학위주의진로지도에 치중하여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가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대

학교에 들어가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로미결정은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

뿐 아니라 우유부단함, 가치관의 혼란을 포함하는

복잡한 심리적 상태로서 불안, 스트레스 등 다양

한 적응상의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김은영,

2007; 박선희, 박현주, 2009). 실제로 여러 대학들

이 실시한 학교생활 실태조사에서도 대학생의 가

장 큰 고민은 진로 및 직업선택의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윤아람, 최정문, 2014; 김민정, 김봉환,

2007). 전 생애 관점에서 진로발달이 이루어진다

고 본 Super(1951)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는 자아

개념이 직업적 자아개념으로 전환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자기에

게 적합한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중

요한 발달 과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진

로미결정은 진로와 관련된 ‘결정의 문제’를 언급하

는데 사용되어져 왔다(김봉환, 김계현, 1995;

Fuqua, Blum, & Hartman, 1988; Osipow, Carney,

& Barak, 1976). 193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는 성

격특성에 따라 진로를 결정한자와 결정하지 못한

자로 나누어 그 차이를 밝히는데 관심을 두었다

(Holland & Holland, 1977). 이후 연구자들은 진로

미결정을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부

적절하며 (Larson, Heppner, Ham, & Dugan,

1988) 개인특성에 따라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문

제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Fuqua et al.,

1988). 최근 연구들은 진로미결정자가 일시적이고

발달과정에서 직업선택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

니라 보다 만성적이고 여러 영역에서 결정의 어

려움이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다(Saka, Noa, &

Gati, 2007; Callanan & Greenhaus, 1992;

Germeijs & De-Boeck, 2002; Kelly & Lee, 2002;

Santos, 2001).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

구들은 성격특성으로 인해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다 장기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Amir

& Gati, 2006; Gati et al., 2007; Saka, Gati, &

Kelly, 2008; Santos, 2001)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

고 차별화된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박정희,

이은희, 2008; Hartman, Fuqua, & Blum, 1985;

Brown & Brooks, 1991).

최근 내현적 자기애가 진로미결정과 높은 상관

을 보이는 성격특성으로 연구되고 있다(김기명,

2010; 김은석, 2006; 양민아, 김봉환, 2014; 이춘희,

2007). 자기애를 인간의 심리 현상을 설명하는 중

요한 개념으로 전면에 등장시킨 사람은 Freud였

다. Freud(1905)는 ‘자기애적’(narcissistic)이라는

용어를 자신의 초기 심리성적발달이론에 포함시

켰으며 대상에로 이르기 전에 일차적 자기애와

대상애 시기 이후에 대상의 거절로 인한 이차적

자기애로 구분하였다. Freud(1914)는 자기애를 건

강한 대상애로 발달하지 못한 이차적 자기애의

특징들인 과대화, 과대망상, 이상화, 완벽추구, 자

존감 손상에 대한 두려움, 특권의식, 타인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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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분리시키지 못한 채 자신의 연장선상으로 생

각하는 경향 등으로 설명하였다.

자기애적 특성은 다양한 하위 유형들로 연구되

고 있으나 많은 임상가들이 현상적 관찰에 따라

자기애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

하고 있다(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한수정,

1999; Akhtar & Thomson, 1982; Cooper &

Michels, 1981; Cooper & Ronningstam, 1992;

Gabbard, 1989; Masterson, 1981; Wink, 1991a).

이러한 두 가지 자기애 유형은 웅대하지만 취약한

자기개념이라는 공통적인 핵심특성을 가지고 있으

나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양상에 있어서 상당한 차

이를 보인다. 외현적 자기애는 거대한 자기표상

및 자기과시의 경향이 두드러지며 외현적이고 외

향화된 측면이 강조되는데, 이는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IV-TR: DSM-

IV-TR; APA, 2000)의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특

징에 부합한다. 한편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자신감

이나 자기가치감이 낮고 자기상이 불안정해 타인

의 비판이나 반응에 민감하며 부정적 평가에 취약

하다(정남운, 2001). 이들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며, 위축되어 있고, 수줍어하며,

지나치게 감정을 억제하고,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을 불편해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의 비판적인 내

용에 주의를 기울이며,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쉽게

느낀다(권석만, 한수정, 1999; 이항순, 정남운,

2012; Akhtar & Thomson, 1982; Kohut, 1977).

Cooper (2000)는 두 유형의 자기애가 내적으로 취

약한 자기개념에 대한 방어형태가 달라 서로 다른

현상학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즉, 외현적

자기애의 경우 타인들의 찬사를 바라고 웅대성을

드러내며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가능한 비판과 비난을 원천봉쇄하기 위

해 비난의 단서가 없는지 타인의 의견을 주의 깊

게 경청하고, 확언을 피하는 방식으로 취약한 자

기개념을 보호한다(박세란 외, 2005).

선행연구에서도 진로미결정자들은 높은 수준의

만성적 불안과 좌절감, 그리고 낮은 자아정체감과

자기 확신 및 자아존중감 등의 특징을 보이는데

(Fuqua & Hartman, 1983), 자기애는 이러한 특성

들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다.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를 한 강선희와 정남

운(2002)은 내현적 자기애의 성격성향이 높은 사

람일수록 기분의 변화가 심하고 쉽게 우울해지며

사소한 스트레스에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성격특성

을 가지며 자신감이나 자기 가치감이 낮다고 하였

다. 또한 외현적 자기애자보다는 내현적 자기애자

가 느끼는 심리적 불편감이 더 크기 때문에 이들

을 상담 장면에서 보다 많이 접할 수 있을 것이라

고 하였다. 김은석(2006)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

이 높으며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하

였다. 또한 하정희, 허보연, 강연우, 송언희(2009)

는 내현적 자기애의 부적응적 특성 그 자체가 진

로미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불안이 진로미결정의 하위변인인 ‘우유부단’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진로미결정의

상관이 높다는 연구들이 있으나 아직까지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어떤 심리적 변

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들은 부족하

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자들의 정서적 특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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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와 같은 외적 변인의 영향들만큼이나

내현적 자기애자들의 성격적 특성과 인지적 요인

이 진로미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

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본다.

Super(1981)는 직업발달이론에서 직업적 자기개

념을 한 사람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원동력이라고

보고 자기개념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진로

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자신에 대한 이해가 중요

한데 직업적 정체감이나 자기 정체감이 혼란스러

운 사람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진로에 대한 확신

이 부족하다(Cohen, Chartrand, & Jowdy, 1995;

Gianakos, 1999; Santos, 2001). 진로미결정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불명확한 자아정체감에 대

한 경험적 연구들이 있다(김은진, 천성문, 2001;

박정희, 이은희, 2008; Lopez & Scott, 1987).

Saka, Gati 및 Kelly(2007)는 진로미결정 및 우유

부단한 성격과 관련되는 변인들 및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성격적 요인들을 비관적

시간, 불안, 자기개념 및 정체감으로 분류하였다.

Gati 등은 자기개념 및 정체감 군집이 개인의 보

다 심층적이고 만성적인 성격특성과 관련되어 있

으며 진로미결정과 높은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진로미결정에 자아정체감이 영향을

미치며 자기개념 명료성이 진로미결정에 부적영

향을 미친다(김나래, 김대원, 2013)는 경험적인 연

구들이 있다.

자기개념 명료성(Self-concept clarity)은 자기에

대해 갖고 있는 평가와 정보, 즉 자기개념의 내용

들이 분명하고 확신 있게 정의되며, 안정적이고 일

관적인 정도를 나타낸다(Campbell & Fehr, 1990).

자기개념 명료성은 자기존중감과 상관이 있는 것

으로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는데, 김아름(2009)

은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이고 유기적

인 자기개념을 갖고 있는 반면,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중립적인 자기평가와 상대적으로 높은 수

준의 불확실성, 불안정성, 비일관성을 특징으로 하

는 자기개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해외 선행

연구에서는 Berglas와 Jones(1978)가 자신이 부정

적 특질을 갖고 있거나 긍정적 특질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짐작하는 사람들이 이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확실성의 지속을 선호하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존중감이 낮은 경우, 자기관련 정보에 대

한 인지적, 정서적 경험은 불일치할 수 있고 이는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자기개념을 유지하는데 영향

을 미친다(Danu, Joanne, & Juliana, 2008).

내현적 자기애자는 취약한 자기구조와 낮은 자

존감을 보상하는 거대화된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

는데(강선희, 정남운, 2002) 이들의 거대화된 자기

개념은 대부분 실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실현화되기 힘든 자기개념을 확인

하기 위해 보통사람들보다 더 타인의 피드백에

의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과대화된 자기상과 피드백은 거의 일치하기 어려

우므로 자기에 대한 스스로의 추론은 모호한 상

태로 남게 되며 결과적으로 이들은 사회적 피드

백의 타당성에 대해 계속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

을 것이다.

외현적 자기애자들이 자존감이 높고 자기 평가

가 긍정적인 반면,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자존감이

낮고 자기 개념이 부정적이라는 선행연구(박세란

외, 2005; 강선희, 정남운, 2002; Campbell, Rudich,

& Sedikides, 2002; Rose, 2002)들이 있다. 내현적

자기애자는 비판이나 평가에 민감하여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확증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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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평가받는 상황을 회피하며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상황을 선호하게 된다. 불명확한 자기개념,

즉 낮은 수준의 자기개념 명료성을 가진 개인은

스스로 유능하지 않고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며,

분명하게 지각하는 것은 자기 가치감에 너무 위

협적이기 때문에 모호한 자기개념을 발달시키게

될 수 있다(Danu et al., 2008).

한편, 사회적 장면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고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고 느낄 경우 자기개념이 불명확해질 수 있

다(Baumgardener, 1990; Campbell, Chew, &

Scatchley, 1991; Campbell & Fehr, 1990).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타인에 의해 자신이 관찰

되거나 평가받는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되어지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족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다(Marks & Gelder, 1996).

조용래(1999)는 사회적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개

념과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구, 그리고 타

인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 및 실수에 대한 과도한

염려가 이 같은 불안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사회

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된다고 짐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불

확실한 자기개념을 지속시키려고 한다(Leary,

1999).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인상을 형성하려는 성

향이 강하면서도(Nezlek & Leary, 2002) 성공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며 걱정과 불안이

높다는 특성들(Leitenberg, 1990)은 내현적 자기애

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타

인의 평가나 반응에 민감하여 쉽게 상처를 받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Wink, 1991b), 상처입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타인의 반응에 매우 예민

하고 평가에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사람의 말에서 비판적인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쉽게 느낀다(Akhtar &

Thomson, 1982; Kohut, 1977). Akhtar와

Thomson(1982)은 임상적 관찰을 통해 내현적 자

기애 성향을 가진 집단이 비판에 대한 민감성이

높음을 발견하였으며,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경

험적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민감하고 쉽게 상처받는 취약성이 있으며

겉으로는 우울, 불안하고 과민하다고 하였다. 박세

란 등(2005)의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

진 사람들은 부정적 평가와 비난에 대한 두려움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주식(2006)은 내현

적 자기애적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은 타인의 반

응에 매우 민감하고 수줍음이 많으며 지나치게

감정을 억제한다고 하였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자

들은 외부의 평가에 대해 민감하고 취약한 자존

감을 거대한 자기상으로 방어하기 위해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고 회피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혼

란스럽고 모순되는 정보를 많이 가질 것이고 결

과적으로 자신의 적성과 재능에 맞는 진로를 주

도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래와 같

이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1.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 부정

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개념 명료성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료성이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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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경기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

인 남녀 대학생 444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

를 시행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총 425명이

었으며,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되

는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389부를 대상으로 분석

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138명

(35.5%), 여자가 251명(64.5%), 학년별로는 1학년

79명(20.%), 2학년 65명(16.7%), 3학년 112명

(28.8%), 4학년 133명(34.2%)이었다.

측정도구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에 기초하여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이다. 총 45문항으로 목표불안정 9문항, 인정

욕구/거대자기 환상 9문항, 착취/자기중심성 9문

항, 과민/취약성 10문항, 소심/자신감 부족 8문항

의 5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목표불안정’

척도는 직업적이고 사회적인 정체성에 대한 불확

실정과 목표설정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척도로 내

현적 자기애의 본질적 특성이라기보다 내현적 자

기애적 특성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진로미결정

척도와 개념이 중첩된다고 보아 본 연구에서는

‘목표불안정’ 척도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하위척

도를 사용하였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의 연구에

서 전체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0이었고 본 연구

에서는 .92었으며, 각 하위 요인들의 내적 합치도

는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81, 착취/자기중심성

.80, 과민/취약성 .83, 소심/자신감 부족 .81로 나타

났다.

직업결정척도(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K-CII). 본 연구에서는 탁진국과 이

기학(2001)이 국내대학생 표집을 이용하여 한국

문화에 적합하게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직업정보 부족(6문항), 자기명확성 부족(4

문항), 우유부단한 성격(4문항), 필요성 인식 부족

(4문항), 외적장애(4문항)의 5개의 하위 척도로 구

성되어 있다. 총 22문항으로 5점 척도로 응답하도

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

이 높음을 의미한다. 탁진국과 이기학(2001)이 산

출한 내적 합치도는 전체가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전체가 .88, 직업정보 부

족 .81, 자기명확성 부족 .77, 우유부단한 성격 .78,

필요성 인식 부족 .80, 외적장애 .65로 나타났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Fear of

Negative Evaluation; FNE). 다른 사람들로부

터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측

정하기 위해 Watson과 Friend(1969)가 30문항으

로 개발하였던 것을 Leary(1983)가 전체 척도점수

와 .50 이상의 상관이 있는 문항 12개를 뽑아서

단축형으로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이며 단축형과 원래 척도와의 상관은 .96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번

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정윤(1997)

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0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는 .9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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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념 명료성 척도(Self-Concept Clarity

Scale; SCCS). Campbell 등(1996)이 자기개념에

대한 명확성, 내적 일관성, 시간적 안정성들을 평

가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이수현(2005)이 번안

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문항 예는 ‘내 자신에 대한 나의 생각들은

종종 서로 상충될 때가 있다,’, ‘전반적으로 나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분

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등과 같다. Campbell

등(1996)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4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SPSS 22.0을 사용하여 389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기술통계를 분석하였

다. 또한 AMOS 22.0을 사용하여 측정모형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구조모형 검증

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χ2검증

과 적합도 지수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지수를 사용하였

으며, 적합도의 기준은 CFI, TLI가 .90이상,

RMSEA가 .08 이하를 적용하였다(홍세희, 2000).

마지막으로전체간접효과의유의성검증을위해서

부트스트랩(bootstrap)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트스

트랩분석은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방법

으로서, 모수의분포를알지못할때모수의경험적

분포를 생성시키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1000

개의 표본을 원자료(N=389)로부터 생성하여 신뢰

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인들인 내현적 자

기애, 자기개념 명료성, 진로미결정의 평균과 표준

편차,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

다. 전체적으로 내현적 자기애, 부정적 평가에 대

한 두려움, 자기개념 명료성, 진로미결정 간에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r=.68, p<.01)과 진로미결정(r=.56, p<.01)과 유

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기개념 명료성

(r=-.62, p<.01)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개

념 명료성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46

p<.01)과 진로미결정(r=-.53 p<.01)과 부적 상관

을 보였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진로미

1 2 3 4 M SD

1. 내현적자기애 - 2.84 0.44

2. 자기개념명료성 -.62** 3.13 0.55

3. 평가두려움 .68** -.46** 3.18 0.60

4. 진로미결정 .56** -.53** .34** - 2.39 0.52

표 1. 주요변인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N=389)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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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r=.34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측정모형 검증

구조 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

을 적절히 구인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우도

법을 적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자기개념 명료성과 부정적 평가에 대

한 두려움은 단일요인 척도이므로 문항묶음(item

parceling)으로 측정변인을 구성하였다(Russell,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인정욕구/거대자기 -

2. 착취/자기중심성 .32** -

3. 과민/취약성 .44** .53** -

4. 소심/자신감부족 .29** .34** .61** -

5. 자기명료성1 -.30** -.43** -.51** -.41** -

6. 자기명료성2 -.32** -.38** -.53** -.37** .60** -

7. 자기명료성3 -.31** -.44** -.53** -.38** .64** .69** -

8. 평가두려움1 .55** .12** .51** .46** -.27** -.36** -.37** -

9. 평가두려움2 .52** .32** .62** .46** -.30** -.40** -.38** .80** -

10. 평가두려움3 .44** .42** .65** .45** -.32** -.42** -.42** .61** .72** -

11. 직업정보부족 .17* .31** .33** .30** -.41** -.27** -.31** .15** .16** .18** -

12. 명확성부족 .23** .29** .38** .35** -.51** -.32** -.32** .23** .21** .22** .67** -

13. 우유부단 .32** .33** .54** .62** -.43** -.36** -.37** .48** .42** .43** .43** .48** -

14. 필요성부족 .09 .32** .27** .25** -.38** -.23** -.34** .13* .15** .17** .42** .41** .31** -

15. 외적장애 .16* .26** .32** .23** -.31** -.19** -.24** .10* .10* .15** .36** .33** .33** .31** -

M 3.15 2.48 2.84 2.89 3.27 3.02 3.12 3.30 3.18 2.99 2.75 2.67 2.75 1.95 1.85

SD 0.61 0.59 0.59 0.56 0.62 0.65 0.63 0.70 0.63 0.70 0.76 0.77 0.73 0.70 0.64

왜도 -0.19 0.47 0.09 0.07 -0.48 -0.20 -0.18 -0.30 -0.20 0.12 -0.02 0.20 0.10 0.52 0.45

첨도 -0.05 -0.01 0.08 0.02 -0.22 0.04 0.35 -0.03 -0.03 -0.30 -0.61 -0.25 -0.23 -0.04 -0.19

표 2. 측정변인 간 상관,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N=389)

*p<.05, **p<.01.

부정적
평가두려움

자기개념
명료성

진로미결정
내현적
자기애

그림 1. 연구모형

부정적
평가두려움

자기개념
명료성

진로미결정
내현적
자기애

그림 2. 경쟁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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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hn, Spoth, & Altmaier, 1998).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모형 적합도

지수인 χ2이 321.782 (df=84, p<.001), CFI가 .901,

TLI가 .894로 수용 가능한 적합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RMSEA=.104로 적합하지 않

아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수정지수(MI)사용

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수정지수가 적용된 오차

항들은 서로 상관이 높고 개념상 유사하거나 서

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차항들로 내현적 자기

애 하위요인 중 ‘소심/자신감 부족’이 오차변수와

진로미결정 하위요인인 ‘우유부단’의 오차변수

(r=.62 p<.01), 그리고 내현적 자기애 하위요인 중

‘과민/취약성’의 오차변수와 평가두려움 하위요인

의 오차변수 간(r=.66 p<.01)에 공분산을 설정하

도록 나타났다. 모형 수정 전과 후의 경로계수와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경로계수는 p<.05에서 유

의미하였고, 적합도는 χ2이 232.595 (df=80,

p<.001), CFI=.949, TLI=.933, RMSEA=.070｛90%

CI=.061～.074｝로 향상되었다. 최종 측정변인 간

의 상관분석 및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 사이

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개념 명료

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과 경쟁

모형을 비교하였다. 기존 연구들과 이론적 가설을

바탕으로 세워진 연구모형은 내현적 자기애와 진

로미결정 사이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료성이 부분매개하는 경로이며 내현

적 자기애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제외한 완전매개모형인 경쟁모형은 각각 그림 1,

그림 2와 같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

교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홍세희(2000)가 제안한 매개모형의 검증절차에

 df ∆ TLI CFI RMSEA

연구모형 232.595 80 .933 .949 .070(.060*∼.081*)

경쟁모형 240.628 81 8.033 .931 .947 .071(.061*∼.082*)

표 3.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p<.01.

경로 B β S.E. C.R

내현적 자기애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1.390 0.831 .129 10.776**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 자기개념 명료성 -.727 -.886 .067 -10.887**

자기개념 명료성 → 진로미결정 -.467 -.370 .112 -4.171**

내현적 자기애 → 진로미결정 .434 .250 .150 2.893*

표 4. 최종 모형의 추정결과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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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먼저 부분매개모형을 설정하여 매개모형

의 적합도와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고, 매

개모형이 지지되는 경우 완전매개모형과의 경쟁

을 통해 완전매개효과인지 부분매개효과인지 결

정하게 된다. 이때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

은 상호 포함관계에 있는 모형이므로, χ²차이 검

증을 통해 모형비교를 실시하게 된다(홍세희

2000). χ²차이를 χ² 분포표(α=0.05)와 비교하였을

때 유의하면 자유도가 작은 모형을, 유의하지 않

으면 자유도가 큰 모형을 선택한다. χ² 차이검증

을 통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두 모형은 적합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고, 적합도가 더 양호한 가설모형을 최종 모형으

로 채택하였다. 최종모형의 적합도는 TLI=.933,

CFI=.949, RMSEA=.070으로 양호하여 수용 가능

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

움과 자기개념 명료성의 부분매개 모형이 더 적

절하다고 볼 수 있다. 최종 모형의 추정결과는 표

4에, 표준화 경로계수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p<.01.

그림 3. 최종모형의 각 변인 간 표준화 경로계수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내현적 자기애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831** - .83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 자기개념 명료성 -.886** - -.886**

자기개념 명료성 → 진로미결정 -.370** - -.370**

내현적 자기애 → 진로미결정 .250* .273** .523**

표 5. 최종 모형의 추정결과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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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최종모형에서 변인들의 직․간접

효과가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bootstrap) 절차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0개의 부트스트랩 표본을 생성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Shrout와 Bolger(2002)의 제안에 따

라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때 유의도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

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최종 모형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

기애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25이였

으며,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

움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83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개념 명

료성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자기개념 명료성이 진

로미결정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부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으며 각각의 직접효과의 크기는 .89와

.37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랩 검증을 통한 간접효과

분석 결과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료성을 거쳐 진로미결정으

로 가는 경로(B = .273, 95% Bias-corrected CI =

.119 ～ .447)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내현

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고, 자기개념 명료성에 부적인 영

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진로미결정에 이르게 된다

는 경로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특성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

기개념 명료성을 통해 진로미결정에 관계하는 바

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주

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진

로미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 진로미결

정 하위요인과 내현적 자기애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우유부단한 성격’

이 내현적 자기애와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

다(이연옥, 2015; 이춘희, 2007).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유부단함은 결정을 내리기를 어려워

하는 것이며, 이는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자기개념

이 모호하고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며 자존감이

낮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은 진로미결정의

‘필요성인식 부족’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

았는데 이는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자만심과 특권

의식으로 인해 직업선택에 대한 필요성에는 관심

을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연구(김

은석, 2006; 하정희 외, 2009)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대학생

들이 졸업 후 뚜렷한 목표의식이나 자기정체성을

가지고 진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사

회적 지위를 얻음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가

를 받고 자기가치감을 확인받기 위해 직업을 필

요로 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집단이 타인의 평

가와 반응에 대해 민감하고 취약하다는 Akhtar와

Thomson (1982)의 연구와, 내현적 자기애가 내부

의 웅대한 자기상을 보호하고자 타인의 평가를

민감하게 경청하고 그에 맞춤으로써 부정적 평가

를 피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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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기존의 연구들(김나예, 2012; 원주식, 2006;

박세란 등, 2005; Kohut, 1977)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평가 예민성이 높고 자기감

이 취약한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실패나 좌절 경

험 및 인정받지 못함에 대해 더욱 부정적으로 인

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를 두려

워하고 회피하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자기개념 명료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평가에 예민한 개인은 스스로 자기 가치가 낮다

고 생각하며 자기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적

인 피드백을 받고 있고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

는다고 느끼게 되면 자기 개념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Baumgardner, 1990; Campbell et

al., 1991; Campbell & Fehr, 1990)와 일치한다. 특

히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거

대한 자기상에 의존하는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좌

절과 실패가 예상되는 상황을 회피함으로써 자신

의 부족함을 확인할 가능성을 차단하여 불확실한

자기개념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에 대

한 일관되고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을수

록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개념 명료성은 자존감 및 자아정체

감과 상관이 높다. 또한 진로미결정이 불명확한

자아정체감, 불안, 낮은 자존감과 같은 심리적 변

인과 관련이 높다는 선행연구(Lopez & Schott,

1987; Speich, 1987)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자기개념 명료성은 진로미결정의 하위요

인들과 고르게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그 중

에서도 ‘자기명확성 부족’과 ‘우유부단한 성격’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자기개념 명

료성이 낮을수록 자신의 흥미나 적성, 원하는 것

과 자신의 장점 및 단점을 잘 알지 못하며 따라

서 직업 선택 및 매사에 있어서 결정을 잘 내리

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 중 우유부단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

미결정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료성이 매개한다

는 연구가설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다섯째,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

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료

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모형을 분석한 결과, 내현

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

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료성이 부분매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두려워하고 회피함으로써 자기

에 대해 더욱 명확한 신념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지 못하고

진로미결정에 이르게 됨을 나타낸다. 내현적 자기

애자들이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다는 선행연구들

(Stuck & Sporer; 2002,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 존중

감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Kocovski & Endler,

2000),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자존

감이 낮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아진다는 김

나래, 이기학(2012)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

한 자기개념이 모호한 사람들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정보를 구하지 않고 불확실성의

지속을 선호한다는 선행연구(Flett, Vredenburg,

Pliner, & Krames, 1987; Berglas & Jones,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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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도 맥을 같이 한다.

한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

료성이 완전매개하지 않고 부분매개했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요인을 제외하고도 내현적 자기애 특

성 자체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취약한 자기개념, 열등감, 타인

에 대한 시기와 이상화, 낮은 자존감 및 낮은 자

기효능감 등의 내현적 자기애 특성들은 직업을

준비하는 것 자체에 자신감을 잃거나 직업을 잘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게 해 진

로결정을 더 어렵게 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다시 종합해 보면, 내현적 자

기애 성향자들이 부정적 평가 상황에 대한 두려

움에서 회피하고자 하며, 낮은 자존감과 모호한

자기감을 유지함으로써 자기개념 명료성이 떨어

지고 결과적으로 진로미결정에 이르게 된다고 사

료된다.

본 연구의 의의와 상담에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

정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다루

어지지 않았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

기개념 명료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

라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대학생의 진로미

결정 고민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료성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진로상담의 목적은 내담자의 자아정체감을 확

인하여 자신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진로를 선택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고 상담과정

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Gati, Krausz, & Osipow, 1996)이며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

담자의 개인적 그리고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가 진로미결정과 상관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적 변인들을 통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특히 만성적인 성격

문제 중 하나인 내현적 자기애는 다양한 부적응

적인 특성으로 이루어진 만큼 하위요인들 가운데

어떤 특성들이 진로미결정에 특히 영향을 주는가

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와 관련이 높은

성격 변인들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

기개념 명료성이 진로미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지 밝힘으로써 진로미결정에 대한 이해의 폭

을 넓혔다.

둘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료성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진로상담이나 진로 교육 프로그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내현

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타인에게 특별한 인상을

주고 싶으나 자신의 능력에 불안을 경험하고 부

정적 평가에 대해 두려움이 크며, 자기 자신에 대

한 명확성이 부족하므로 진로결정에 더 큰 어려

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

가 극히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대학생

들의 내현적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자기개념 명료

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밝

혀냄으로써 취업불안과 자기 가치감을 추구하는

사회분위기에서 진로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들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고 이를 통

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의 진로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넓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무

엇보다도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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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지 못함을 이해

하게 하고, 타인들과의 객관적인 비교와 평가를

통해 자기에 대해 현실적이고 명확한 개념이 자

리 잡도록 도울 수 있다. 단, 평가에 민감하고 취

약한 내현적 자기애자들을 상담할 때 충분한 공

감과 지지를 통해 현실적이고 건강한 자기감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 연구를 위

해 고려할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표집대상이 특정지역의 대학생

으로 한정지어졌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

키기에는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연구를 일반화시

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후

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측정을 통해 자료

를 얻었다. 대인관계에 있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주관적 판단으로 가치 있

게 여겨지는 문항에 영향을 받아 응답할 가능성

이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 설계가 필요

하다.

셋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료성이 완전매개하지 않고 부분매개했다는 것

은 이 두 가지 요인을 제외하고도 내현적 자기애

특성 자체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취약한 자기개념, 열등감, 과도

한 외적 보상이나 인정욕구, 낮은 자존감 및 낮은

자기효능감 등의 내현적 자기애 특성들은 직업을

준비하는 것 자체에 자신감을 잃거나 직업을 잘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게 해 진

로결정을 더 어렵게 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료성

외의 다른 변인들과 함께 어떠한 경로로 진로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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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s of Covert Narcissism on Career

Indecision: Testing the Mediating Effects o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Self-Concept Clarity

Jung-Moon Choi Nam-Woon Chu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current study aim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career

indecision,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self-concept clarity. Based on previous findings,

this study tested the dual mediation role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self-concept

clarity between the level of covert narcissism and the level of career indecision among college

students. Three hundred and eighty-nine college students (male 138, female 251) completed a

questionnaire, which consisted of items from the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K-CII),

Covert Narcissism Scale (CNS), Fear of Negative Evaluation (FNE), and Self-Concept Clarity

Scale (SCCS). The results were analyzed with SPSS 22.0 and AMOS 22.0.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overt narcissism showed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career indecision. Second, covert narcissism showed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on self-concept clarity and self-concept

clarity on career indecision showed significant direct effects, respectively. Thir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self-concept clarity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career indecision.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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